
시멘트, 수출 449만톤으로 최대
시멘트협회, 2011년 62% 급증 … 내수는 건설경기 침체로 부진

국내 시멘트 생산기업들이 내수 부진으로 역대 최대의 수출량을 기록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2011년 국내기업들이 수출한 시멘트가 총 449만톤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기존의 최대

수출기록인 2010년 227만톤에서 62% 급증한 것”이라고 1월18일 발표했다.

시멘트 반제품인 크링커까지 포함하면 2011년 시멘트 수출량은 총 997만톤으로 1000만톤에 달한다.

크링커란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에 점토질, 산화철 등의 부원료를 혼합해 고온에서 열처리한 반제품으로,

크링커에 3-5%의 석고를 첨가한 후 분쇄해 최종 시멘트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2011년 수출은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브라질, 아프리카․중동 등 전 세계적으로 이

루어졌으며, 수출 증가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생산기업들이 해외시장 비중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수요량이 생산량보다 적기 때문에 수출 증대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생산기업으로서는 공장 가동률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내수가 적다

보니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라며 “채산성 측면에서 보면 아주 양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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